
탄화칼슘 사양화 "진입"
후진국형 산업으로 분류 … 점차 에틸렌으로 대체

탄화칼슘의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, 아세틸렌 가스제조, 용접 및 절단, 제강의 탈황 및 탈인, 탈산화제 등에 사용되

고 있는 탄화칼슘의 내수가 매년 1 0 %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 

이와같은 현상은 탄화칼슘이 후진국형 산업으로 공장소음 및 분진문제 등으로 사양산업으로 분류되

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. 

이와함께 환경문제 등으로 탄화칼슘이 점차 LPG 등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. 

또한 탈황제용으로 사용되던 탄화칼슘 수요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그동안 현대종합금속으로부터 연간 2 0 0 0드럼 정도를 공급받던 국내 최대 수요처인 현대중공업이 9 4

년9월 이후 탄화칼슘을 에틸렌으로 대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타 기업들도 대체용으

로 전환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 

국내 탄화칼슘 수요는 아세틸렌 가스 제조용으로 6 0 0 0드럼(225Kg 기준)이 사용되고 있으며, 탈황

등에 9 0 0 0∼1만드럼, 기타 3 0 0 0드럼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 수요는 점차 감소하고

있는 추세이다. 

현재 탄화칼슘은 현대종합금속과 태경산업이 생산·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현대종합금속은 7500 KV 전해조 2기를 갖추고 있으며 80% 정도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. 태경

산업은 7 5 0 0 K V, 4500 KV 전해조 각각 1기씩 2기를 갖추고 가동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, 포스코

와 경인가스 등이 주수요처인 것으로 나타났다. 

포스코는 탈황제용으로 월 2 0 0 0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며, 경인가스는 월 1 5 0 0∼2 0 0 0드럼, 미포

조선이 월 5 0 0드럼 가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한편, 탄화칼슘 수요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생산기업들은 수출에 눈을 돌리고 있으나 국내제품이 물

류비용 등으로 중국 등의 저가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취약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. 

9 4년 기준 국내기업의 탄화칼슘 수출실적을 보면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에 각각 6 4 . 8톤( 3만6 0 0 0달

러), 6.17톤( 4 0 0 0달러)을 수출, 총 7 0여톤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. 

가격은 공장도가격 기준 2 8 0 L / K g이 1 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2 4 0 L / K g이 9만5 0 0 0원,

2 0 0 L / K g이 5만8 0 0 0원선에 각각 거래되고 있는 등 점차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이에따라 탄화칼슘 산업은 점차 사양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수요는 수입으로 충당하게 될 것으

로 보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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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칼슘카바이드 공급현황 (단위 : MT/월)

생산능력 생산량구 분 비 고

현대종합금속

태경

합 계

3 , 0 0 0

2 , 5 0 0

5 , 5 0 0

2 , 4 0 0

2 , 5 0 0

4 , 9 0 0

280L/Kg, 240L/Kg, 200L/Kg 생산

280L/Kg, 240L/Kg 생산


